
SK에너지, 노조 총파업 위기 면해
찬반투표 참가 저조해 부결 …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 미결

SK에너지 노조가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한국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 벌인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저조한 투표율로 부결됐다.

SK에너지 노조가 11월26일과 27일 전체 조합원 2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

가 조합원은 511명(투표율 19.94%)에 불과했다.

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국노총이 정부 주도의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반발해 선언한 총파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절차였다.

정유시장 최대 노조인 SK에너지 노조의 부결 사태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11월30일까지 산하 100여개 노조가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내고 파업을 결

의하기로 했다.

또 울산본부는 11월28일 울산대공원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결의 및 정부의 노

조말살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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